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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산업 현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각종 화학물질은 잠재적 위험성이 크므로 보관, 수송 및 취급할 

때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. 공정 설계 시 정확하지 않은 연소특성치를 사용함으로서 사

고가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. 따라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물질의 인화점, 폭발

한계, 최소자연발화온도, 연소열 등 연소특성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.

 인화점은 하부인화점과 상부인화점으로 나누고 있으며, 일반적으로 하부인화점을 인화점이라 한

다. 인화점은 가연성 액체의 화재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, 가연성액체의 액면 가까이서 인

화할 때 필요한 증기를 발산하는 액체의 최저온도로 정의한다. 폭발한계는 가연성물질(가스 및 

증기)을 다루는 공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로써, 발화원이 존재할 때 가연성가스와 

공기가 혼합하여 일정 농도범위 내에서만 연소가 이루어지는 혼합범위를 말한다. 특히 폭발한계

는 초기 온도, 초기 압력, 불활성가스의 농도, 화염전파 방향, 장치의 표준상태, 물리적 상태 등에 

영향을 받으므로 문헌에 따라 다른 값들이 제시되고 있다. 또한 폭발한계를 실험하기 어려운 경

우는 인화점을 사용하여 예측이 가능하다. 자연발화(Autoignition 혹은 Spontaneous Ignition)는 

가연성 혼합기체에 열 등의 형태로 에너지가 주어졌을 때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산화현상으로, 

주위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받아서 스스로 점화할 수 있는 최저온도를 최소자연발화온도

(Autoignition Temperature, AIT)라고 한다.

 본 연구의 대상물질인 n-Decanol은 에스테르 및 방향제의 제조에서 화학물질 중간체, 식품의 인

공 향료, 직물에서 특수 계면활성제, 가소제, 합성 윤활제, 석유 첨가제, 제초제, 고분자 제조의 중합 

촉매 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 n-Decanol의 인화점과 자연발화온도를 측정하여 

기존의 자료와 비교하였고, 폭발한계는 여러 문헌에 제시된 자료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측정

된 인화점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. 본 연구에서 제시된 n-Decanol의 자료는 이를 취급하는 공정

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지침 마련과 MSDS의 최신화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. 

 실험 재료인 n-Decanol(Deajung, 99%)의 시료는 별도의 정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하였으며, 

인화점 측정 장치로는 Pensky-Martens과 Setaflash 밀폐식 그리고 Cleveland 개방식장치를 사용

하였고 액체 화학물질의 자연발화점 측정 장치로서 ASTM E659-78 장치를 사용하여 자연발화

온도를 측정하였다. 

 본 실험에서 얻은 하부인화점 105 ℃를 적용하는 경우 폭발하한계는 약 0.76 Vol.%로 계산되었

고, 상부인화점 152 ℃를 적용한 경우 7.85 Vol.%로 계산되었다. 문헌에 제시된 폭발한계 값은 

인화점을 이용한 증기압 식에 의한 폭발한계 예측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. 

  n-Decanol의 최소자연발화온도는 문헌에 따라 250℃∼291℃로 제시되고 있다. 따라서 본 실험

에서는 초기설정온도를 280 ℃로 하여 실험한 결과 14.74sec에서는 발화가 일어나서, 초기온도 

보다 30 ℃ 낮게 250 ℃에서 다시 실험한 결과 발화가 일어나지 않았다. 따라서 2∼5 ℃ 상승시

켜 실험한 결과 최소자연발화온도가 258℃로 측정되었다. 안전을 위해서는 n-Decanol의 최소자

연발화온도를 약 250 ℃∼ 260℃정도의 값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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